
I. 서론

동해 해역 명칭이 1929년 국제수로기구 해도집 S-23에 

‘일본해’로 기록되면서 이후 세계 해양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991년 유엔 가입 이

후 국제사회에 일본해가 잘못된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

리기 시작하자, 동해 바다의 명칭을 두고 서로 ‘동해’, ‘일

본해’ 중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한일 양국 간에 분쟁이 

있어 왔다. 이에 국제사회를 통한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동해･일본해 병기 제안, 해양 관련 전문 기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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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20년 11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세계표준 해도집에 각국의 해양 명칭을 새로운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방식이 확정됐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그동안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해 표기(S-23)가 새 표준인 고유번호(S-130)로 

변경됨으로써 ‘일본해’ 명칭의 단독표기가 의미 없음을 밝히고, 향후 고유번호 S-130의 상용화 과정에서 ‘동해’나 ‘일본해’ 등 

기존 해양 이름들이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속성 정보에서 ‘동해’ 표기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외

여러 증거자료 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동해’ 명칭 표기 현황과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 새 세계표준 해도집 및 국제문서의 ‘동해’ 표기 상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동해, 일본해, 해양 명칭, 새 표준 해도집(S-130), 죽도와 울릉도, 애국행진곡

Abstract : 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second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held in 
Monaco in November 2020, the method of marking each country’s ocean name as a new ‘unique number’ from 
the existing notation method was confirmed in the world standard chart book. The author reveals that the unique
notation of the name ‘Sea of   Japan’ is meaningless because the notation of the Sea of   Japan (S-23) claimed
by Japan has been changed to the unique number (S-130) according to the new standard. In the new naming
system, as there is a lot of room that the existing marine names, such as the ‘East Sea’ and ‘Sea of   Japan’, are
used,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evidences that can support the justification for notation of ‘East Sea’ in the
attribute information were reviewed. In addition, afte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labeling of the ‘East Sea’ and new evidence, I addressed a way to universalize the notation of the
‘East Sea’ in international documents and a new world standard char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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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단체, 재외국민들, 불어권 매체의 ‘동해’ 표기(임은진･

이상균, 2016), 일본 전시가요의 ‘동해‘(박기용, 2014) 등 

국내외적으로 동해 표기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

으며, 그 성과로 2020년 11월 16일-18일까지 모나코에서 

제2차 IHO 총회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표준 해도집에 

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고유번호로 표기

하는 방식이 2020년 12월 1일에 최종 확정되었다(외교

부, 2020). 따라서 일본이 그동안 일본해로 표기 중인 

S-23(국제수로기구, 1953)에서 새 표준인 S-130으로 변경

되게 됨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일본해’ 단독 표기 명분

이 사라지게 되었고 ‘동해’ 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외교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S-130 상용화 과

정에 적극 참여해 동해 표기 확산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또한 상용화 방식에 기존 바다 이름을 인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만큼 고유 식별번호로 해도가 바뀌어

도 추가로 속성 정보에 ‘동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20년 12월 1일자).

이에 본 연구는 S-130 해도집의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 

제2차 IHO 총회 및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등의 

결정 사항, ‘동해’ 표기 현황, 그리고 저자가 발굴한 국내

외 ‘동해’ 표기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과 

새 표준 해도집 및 국제문서의 ‘동해’ 표기 상용화 방안

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동해 명칭의 국제표준화 

1. 바다 명칭의 국제표준화

1) 해양 지명 국제표준화의 시작

20세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국가 간에 바다 명칭에 대

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았으나, 1921년 

국제수로기구(IHO)가 설립되면서 회원국들에 바다 표

준지명을 IHO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1923년 IHO는 48

개 바다 이름 표준화 회의에서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

로 등록하였다. 이어 1929년 총회에서 그간 회원국 간에 

합의된 해양과 바다의 명칭을 모아 “해양과 바다의 경계

(Limits of Oceans and Seas: S-23)”라는 소책자를 발간한 

것이 지명 표준화 계기가 되었고, 이때 동해 해역이 ‘일

본해’로 단독 표기되었다. 그 후 개정된 1937년 2판, 

1953년 3판까지 ‘동해’는 계속 ‘일본해’로 표기되었고 3판

의 ‘일본해(Japan Sea)’에는 남서쪽 경계, 남동쪽 경계, 

동쪽 경계, 북동쪽 경계, 북쪽 경계를 수록하였으며, 그 

후 1959년 UN에서 협의가 시작되어 1967년 UN 지명 표

준화 총회를 처음 갖게 되었다. 이후 UN은 다양한 지명 

표준화 결의안을 채택하여 왔다(이기석, 2013).

2) ‘동해’ 명칭의 국제표준화 노력

우리 정부는 1992년 제6차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 

잘못된 표기의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후 2년

마다 개최되는 UN 지명 전문가 그룹(UNGEGN)과 5년마

다 개최되는 UN 지명 표준화 회의(UNCSGN)에서 공식

적으로 이행을 촉구하는 실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IHO를 방문하여 S-23의 개정판을 발간하도록 강력

히 요구하여 왔다.

1997년 IHO 제15차 회의에서는 해도에 ‘동해’를 ‘일본

해’와 함께 병기한 개정된 S-23 4판을 요청하였다. 국제

수로사무국(IHB: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은 

이에 재발간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 차례나 구성하였

으나 S-23을 개정하지 못하였고 2002년 IHO 총회에서도 

우리나라는 ‘동해’와 ‘일본해’ 공동 병기를 목표로 하였으

나, 그해 6월에 발간한 S-23 4판 “해양과 바다의 이름과 

경계(Names and Limits of Oceans and Seas)”의 동해 해

역이 설명되는 부분은 아무런 내용 없이 빈 페이지로 남

겼다(이기석, 2013; 국립해양조사원, 2018). 

‘동해’ 표기의 중요성 및 병기의 합리성에 대하여 ‘동

해’는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7,500만 명

의 한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애국가의 첫 구절

에 나올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외교부는 

일본과 달리, ‘일본해’ 대신 ‘동해’ 단독 사용을 주장하지 

않고 양측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 병기의 합리적인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외교부, 2020). 따라서 우리 정부의 지

속적인 교섭으로 세계 언론, 각국 지도제작자, 출판사 등

에서 ‘동해’와 ‘일본해’ 병기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바, 이는 ‘동해’ 표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이

해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동해/일본해 병

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활동

의 일환으로 201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HO 실무그룹

에서 프랑스와 호주가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제안하였

다(심정보･정인철, 2011). 그 후 구체적인 성과로서 세

계지도에서 동해 병기 비율이 2000년대 초반 2.8%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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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으나 2020년 기준 41%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20년 11월 17일자).

해양수산부도 ‘동해’ 명칭 바로 알리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잘못 

표기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기술 연수, 국제수로기구 능력배양기금 

지원 등 다양한 국제적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13년 7월, 

국립해양조사원과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동해’ 명칭 홍

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관별로 국립해

양조사원은 우리 바다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학술적, 

논리적으로 설명한 �Ocean Atlas of Korea, East Sea(동

해 아틀라스)� 책자를 제공하고,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매년 전 세계를 항해하며 국제 연합훈련 수행하면서 현

지 방문 국가에서 위문공연과 책자를 이용한 ‘동해’ 명칭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립

해양조사원은 국외 업무 담당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동해’ 명칭의 국제사회 관심과 

협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

고 밝힌 바 있다(데일리안, 2013년 7월 18일자).

‘동해’ 표기 문제는 앞에서와 같이 IHO 총회 때마다 의

제로 상정되었고, 2017년 4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총회에

서 ‘당사국인 남북한 및 일본 3자가 비공식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2019년 4월과 10월

에 남･북한 및 일본, 미국, 영국이 비공식 협의를 개최하

였고 2020년 9월 IHO는 ‘동해’ 등 바다 이름을 고유 식별

번호로 표기하자고 제안하였다.

3) IHO 해도집의 번호표기 확정 

우리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2020년 11월 제2차 IHO 

총회에서 합의된 ‘S-23의 미래에 대한 결과 보고’가 2020

년 12월 1일 공식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해역을 지명 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표기

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S-130)을 개발

한다.”, 둘째, “기존 표준(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는 ‘출판물’로 남는다.”, 셋째, 

“필요시 해역의 속성 정보를 어떻게 표시할지에 관한 지

침 개발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이러닝 센터 구축’과 ‘기술 

결의 개정’ 의제도 통과되었다(외교부, 2020). 따라서 앞

으로 새 해도집에서는 일본이 ‘일본해’로 단독 표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일본해’ 단독표기도 무

의미하게 되었다.

4) 번호 표기 확정의 장단점

아날로그 지명 표기 방식은 일반 측면에서 해역을 쉽

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해’와 ‘일본해’처럼 해

역에 대한 국가 간의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 번

호표기 방식은 해역을 쉽게 식별할 수 없지만 지도학적

으로 간편하고 속성 정보에서 그 해역을 알 수 있는 방식

으로 해역에 대한 국가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2. ‘동해’ 표기 현황

1) 해외 언론의 ‘동해’ 표기 추세

해외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본 ‘동해 명칭’ 홍보 전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년 2월 12일자)에 의하면 우

리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동해･일본해 병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동해’ 명칭

이 언어권, 지역, 언론사의 방침, 언론사 관계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동해 명칭 표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한국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해외 언론 매체 관계자들

을 초청해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도 좋은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고유번호 부여라는 해도집 작성 기준 변화로 

인한 확대가능성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인정한 유

일한 명칭이라고 주장하면서 “동해‘ 병기를 요구하는 한

국 정부의 주장을 부정하여 왔다. 그로 인해 국외에서 

”동해’ 표기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유번호 부여라는 해도집 작성 기준 변화로 ‘일

본해’ 단독 표기 명분이 제거됨으로써 국내외 ‘동해’ 표기 

자료 분석을 통해 ‘동해’를 국제사회에 분야별로 적극적

으로 홍보한다면 ‘동해’ 표기 확대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3. 위 내용들이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

본 연구는 새 표준 해도집에서 ‘동해’의 고유번호를 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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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동해’ 단독이나 ‘동해･일본해’ 병기가 나타나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국내외 ‘동해’ 표기 자료 분석 등을 통

하여 ‘동해’ 표기 상용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위 내용

들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할 것이다.

III. 국내외 ‘동해’ 표기 자료 분석

1. 국내 문헌 및 지도에 나타난 ‘동해’ 표기

1) 국내 고문헌에 표기된 ‘동해’

국내 역사 문헌 중 동해의 명칭이 최초 등장한 것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시조 동명왕 기사로서 이 시기

는 BC 59년에 해당한다(양보경, 2013). 동해지명은 �신

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 �삼국

사기� 등 고문헌과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심정보, 2013). 

2) 국내 고지도에 표기된 ‘동해’

양보경(2013)은 조선전도 속의 동해지명 중 ‘동해’ 표

기 여러 지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선 

시대의 고지도 중에서 ‘동해’를 적극적으로 표기한 지도

는 규장각 소장본 ≪여지도≫인데, 그중 1789~179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국총도 我國總圖>(서울대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일본･유구국도>

는 조선전도로서 팔도의 각 지도에 ‘동해’라고 표시되어 

있다. 한편 동해지명이 가장 많은 곳은 군현지도인데,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그중 경상도 각 군

현의 지도를 모은 도별군현지도집인≪영남지도≫(규장

각 소장)이다. ≪영남지도≫에 포함된 <경주지도>(서울

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에는 동해창(東海倉)

과 동쪽 바다에 ‘동해’가 표시되어 있고, 이 지도첩 중의 

<울산> 지도도 동쪽 바다를 ‘동해’로 기록하였다. 이 지

도들은 조선 후기에 국가 군무와 국정을 총괄했던 비변

사에서 편찬한 ‘비변사지도’로서, 1747년(영조 23년)~ 

1750년(영조 26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비변사에

서 제작하여 소장했던 대표적인 관찬지도이다. 

또 다른 지도책인 ≪광여도≫(규장각 소장)의 경상도 

울산부지도에도 ‘동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읍지 속의 

‘동해’ 지명 지도는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 후

인 1872년에 정부가 전국 각 군현에 읍지와 지도를 만들

어 바치도록 한 것으로, 그중 460여 장이 서울대학교 규

장각 한국연구원에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경상도 지도 

중의 <울산목장지도>에도 ‘동해’ 표기가 나타난다.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말

까지의 경상도 경주와 울산 앞바다를 동해’라고 집중적

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 문헌 및 지도에 나타난 ‘동해’

1) 일본 고문헌에 표기된 ‘동해’

(1) “죽도와 울릉도”란 책자의 ‘동해’ 표기

일본의 역사 교사가 지은�죽도와 울릉도�(오키하라 

헤키운, 1907)란 책자에서 저자는 ‘동해’ 표기 관련된 새

로운 사료를 발견하였고, 이것이 신문 기사에 소개되었

다(조선펍, 2018년 5월 29일자). 요약하면,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명치 40년 3월 말에 독도를 죽

도로 칭하고 신 영토계획으로 30여 명이 죽도를 조사하

기 시작했다. 조사단원 중 오키하라 헤키운(奧原碧雲) 

역사 교사는 조사 결과물을 써서 시마네현에 내고 1907

년 5월에 조사내용을 �죽도와 울릉도�라는 책자로 출간

했다(그림 1).

이 책자의 제1장 지리의 위치와 지세에, “울릉도는 한

국 강원도 해상에 있는 큰 섬으로 북위 37도 29분, 동경 

130도 53분에 위치하고 강원도의 연안 거리 약 80리, 서

북 140리에 있다. 지세로는 본도는 강원도 금강산의 한 

지맥, ‘동해’에 들어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봉우리

와 골이 이어져 있다. 산세는 험하여 평지는 보이지 않

는다”. 라고 울릉도가 ‘동해’에 속해 있음이 명시되어 있

다. 이러한, ‘동해’ 표기는 우리의 동해를 당시 일본 사람

도 동해라 불렀고 일본 정부도 ‘동해’ 명칭을 인정해 왔

다는 것을 이 사료가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다. 

(2) 일본인이 지은 노래의 ‘동해’ 표기

일제강점기 때 퇴계의 학문을 숭상하는 일본인이 지

어 부른 ‘이퇴계’ 제목의 노래 가사에 ‘동해’가 표기된 사

실이 발견되었다. 이 노래는 1934년 9월 18일 발간된 ‘일

본인의 교육 정신과 이퇴계’ 책에 수록돼 있으며, 4절에 

‘동해에 최고인 그의 학풍과 도산서원, 없어지지 않은 학

풍(공적)은 믿어 사모하니 그 이름 찬양하리’라는 가사

가 포함되어 있다(뉴시스, 2012년 8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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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께시마 판도 소속고(완)” 책자의 ‘동해’ 표기

일본 외무성 보존문서로서 기타쟈와 마사나리(北澤正

誠)가 1904년 8월 20일 출간한 “다께시마 판도 소속고

(완)(竹島 版圖 所屬考(完)”(그림 2)에는 각 섬의 어부들

이 울릉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을 원하고 러일전쟁

을 앞두고 나카이 요사부로가 독도를 죽도라 칭하고 편

입하려 하자, 향토사를 연구한 기타쟈와 마사나리 씨가 

독도(죽도)는 조선에서 보면 동해에 있고 일본에서 보면 

서해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김문길･강영철, 2020).

(4)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한 일본인 목사 규탄詩의 

‘동해’ 표기

제암리 학살사건은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운동 직

후 제암리 일대의 만세운동에 대하여 일본군이 4월 15일 

경기도 화성시(당시 수원군) 제암리 마을 주민 수십 명

을 교회에 몰아넣은 뒤 총을 쏘고 불을 지른 보복성 만행

으로, 김문길이 해석하여 제공한 일본 복음신보의 위 만

행을 규탄한 사이토 이사무의 시, ‘어느 살육 사건’에 우

리나라를 동해 건너 군자의 나라라고 하여 분명히 ‘동해

‘로 기록되어 있다(국민일보, 2010년 3월 1일자). 

그림 1. 울릉도는 ‘동해’에 속한다는 “죽도와 울릉도”

* 출처 : 오키하라 헤키운, 1907

그림 2. ‘죽도’가 ‘동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다께시마 판도 소속고(완)

* 출처 : 김문길･강영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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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살육 사건(사이토 이사무(齋藤勇))

아르메이나 만행 아닌가 / 300년 전 피에도엔도 살육 아닌

가 /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서 벌어진 참사 / 영원의 평화

를 기도하는 회중에 생긴 일이다 /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일본)에서 / 인종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 소위 지사들

이 힘줘 말할 때다

-중략-

헤롯왕이 저지른 살육보다 더 크지 않은가 / 피에도엔도

나 아르메니아 참사보다 덜하다고 하겠는가 / 시마바라

(島原)나 나가사키(長崎)에서 있던 일이랄까 / 군자 국에 

그러한 예가 드물다고 누가 말했나 / 이 일을 부끄러워하

지 않는 자 또 있을 텐가 / 저주받지 않을까 / 동해 건너 군

자의 나라여 

2) 일본이 제작한 한반도 고지도의 ‘동해’

일본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혜이(林子平)가 1785년 제

작한 한반도 지도인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그

림 3)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표시하였으며, 이는 울

릉도와 독도는 한 섬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 옆에 표시된 東 자를 통해 일본해가 아

니고 동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해를 한글로 표시했으며, ‘東’자 옆에 표기된 ‘몽’ 자는 

일본인 제작자에 의한 한글 표기 오류로 해석되고 있다

(김문길･강영철, 2020).

3) 일본 애국행진곡의 ‘동해’

(1) 일본 애국행진곡의 ‘동해’ 가사 발견 및 반론

일제강점기 때 ‘박시춘 기타 작곡집(박시춘, 1939)’에 

실린 ‘애국행진곡’(그림 4)이라는 전시가요에서 ‘동해’가 

표기된 가사가 2012년 5월 23일 공개되었다(박기용, 2014).

그런데, 윤상인이 연합뉴스(2012년 5월 24일자) 인터

넷판에 “일본열도에서 볼 때 그들이 ‘일본해’라고 부르는 

우리의 동해는 해가 뜨는 곳이 아니라 해가 지는 곳”이

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가사에 나오는 동해는 해 뜨는 동

쪽, 즉 태평양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가사는 ‘보라 동해(東海)의 하늘이 

밝아와 욱일(旭日:떠오른 해, 일본제국주의를 상징)이 

높게 빛나면...’의 노래 첫 구절이다. 

이에 저자는 위키피디아 프리 백과사전과 ‘동북아역사

재단’에서 확보한 일본 내각정보부 편집, 소화(昭和) 12

년에 발간한 주보(週報) 제56호에서 애국행진곡의 작사

자가 돗토리현 사카이초에 거주하던 모리카와 유키오

(森川行雄)란 사실을 알아냈고, 안홍배(2012)로부터 “일

본열도의 서쪽 해안에서 해가 바다 위로 떠 오르는 곳이 

몇 곳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일출이 장관이어서 최

근에는 관광 상품화되어 있을 정도인 돗토리현 지역(그

림 5)으로, 이 가사에 표현된 동해가 대한민국의 ‘동해’가 

그림 3.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에 속한다는 일본인 제작 조선팔

도지도

* 출처 : 김문길･강영철, 2020

그림 4. 일본 애국 행진곡

* 출처 : 박시춘,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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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이유는 작사가가 매일 보던 일출 광경을 보고 작

사한 것이라 가요의 가사 첫머리에 동해가 들어간 것”이

라며, “일본에서 뜨는 해는 태평양에서 뜨기 때문에 전

시동원가요에 있는 동해는 태평양을 잘못 쓴 것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지의 주장일 뿐”이라는 지

적확인서를 받았다. 

김문길(2012)으로부터는 일본 돗토리현 지방을 직접 

방문하여 동해에서 해 뜨는 것을 보았으며, 주민들로부

터 “동해에서 해가 뜨며 지금도 우리가 보는 동해(독도 

쪽)에 해맞이하러 간다.”는 확인까지 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또한, 최홍배(2012)는 “일본 정부가 인정한 전시동원

가요에 ‘동해’라는 명칭이 표시된 것은 적어도 1937년까

지는 한국의 ‘동해’에 ‘일본해’라는 명칭을 단독으로 쓰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동조했다.

따라서, 애국행진곡의 작사자 모리카와 유키오가 살

았던 돗토리현에서 해가 뜨는 곳은 우리나라의 ‘동해’가 

확실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교수들의 도움으로 연합뉴스

(2012년 7월 21일자) 인터넷판에 재반론이 실렸다.

앞서 “가사 속 ‘동해’는 ‘태평양’을 의미한다”고 주장하

던 윤상인은 “노랫말에는 ‘동해’ 뿐만 아니라, 맑고 청량

한 아침 구름 속에 우뚝 솟은 ‘후지산’도 나온다.” “안 교

수 등의 주장대로라면 작사가가 동해도 보고 후지산도 

봐야 하지만, 돗토리현에서는 일본 열도 동쪽 끝에 위치

한 후지산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곳”이라는 또 다른 주장

의 윤 교수 글도 함께 실렸다. 

이에 저자는 (1) 애국행진곡의 대가인 오무라 고우치

≪철저 검증 일본의 군가-전쟁 시대의 음악≫이란 저서

에서 제시된 진술(Omura, 2011), (2) 우리나라 문헌 및 

지도 등에 의한 논거, (3) 위의 논거에 의한 애국행진곡

의 해석, (4) 일본 지도 및 문헌 등에 의한 논거, (5) 일본 

지리학자 야지(谷治)의 논문(이현욱, 2013) (6) 애국행진

곡(1937년) 가사를 공모한 2년 뒤인 1939년에 또다시 공

모를 통해 태평양행진곡이라는 전시가요를 내놓은 사실 

등과 같은 새로운 증거들을 더 보강하였고, 애국행진곡

의 동해가 우리의 동해라는 사실을 밝히는 논문도 게재

된 바 있다(박기용, 2014).

3. 세계지도 속의 ‘동해’

1) 서양 고지도의 ‘동해’

(1)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표기

이상태(2004)에 따르면, 서양에서도 동해가 표시된 지

도가 많은데, 동해가 고지도에 처음 등장한 것은 1654년

에 ‘N.상송 Sanson’이 제작한 ｢Tartarie지도｣에서 ‘The 

Oriental Sea’로 표기된 것으로, 이는 1602년 마테오 리치 

Matteo Ricci가 그린 ｢곤여만국전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보다 50년 후의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상

태는 ｢곤여만국전도｣는 일본이 일본해 명칭의 정당화로 

제일 먼저 내세우는 지도지만, 마테오리치가 동해를 일

본해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일본 쪽 근해를 일본해로, 

우리나라 쪽 바다에는 한국에 대한 설명문을 실어 공간 

부족으로 그렇게 표시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서 선교 활동을 하였던 G. 알레니 Aleni가 1623년에 제

작한 ｢만국전도｣에는 동해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태는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의 146종,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127종, 서

울역사박물관의 82종, 개인 소장 52종 등, 도합 407종의 

고지도를 조사한 결과, USC대학 소장 고지도 146종 중

에 동해라고 표시된 지도가 134종, 일본해로 표시된 지

도는 12종이며, 프랑스국립도서관에는 동해와 관련이 

있음 직한 고지도 500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바, 동

해나 일본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도는 127종으로 이 

중에 동해라고 표시된 지도가 109종, 일본해로 표시된 

지도는 18종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에도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 동해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지도가 40종, 일본해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42종이며, 이 외에 ‘China Sea’ 1종, ‘Mer 그림 5. 동해에서 해 뜨는 돗토리현

* 출처 : 조선펍(2016년 7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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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Tartarie’ 1종이라고 한다. 이 밖에 개인 소장 고지도

에는 동해 표시가 15종, 일본해 표시는 37종으로 전체 

407종의 지도 중 동해 표시가 298종으로 73.2%, 일본해 

표시는 109종으로 26.8%이라고 밝혔다(이상태, 2004).

(2) 서양 고지도의 ‘동해’와 ‘일본해’ 병기

서양 고지도에서 동해(동양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지

도는 프랑스의 지도 제작자 니콜라 빗젠(Nicolaas or Nicolaes 

Witsen, 1641~1717)의 지도로서, 그의 사후인 1730년에 

출간된 세계지도(그림 6) 등을 들 수 있다(심정보･정인

철, 2011).

2) 한국해･동해 표기된 18세기 지구본 

영국인 존 세넥스와 벤저민 마틴이 1757년 제작한 것

으로, 스페인 살라망카대학교(University of Salamanca)

의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구본(그림 7)에는 현

재 동해 위치에 ‘MARE COREA(한국해)’와 ‘MARE ORIENTALE 

(동해)’이 병기되어 있다(매일경제, 2010년 3월 2일자).

3) 서양 현대 지도의 ‘동해’

(1) ‘동해’와 ‘일본해’ 병기 지도

2016년 8월에 출간한 “East Sea in world maps”에 세계

지도의 ‘동해’와 ‘일본해’ 병기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

다고 여러 병기 지도를 실었다(주성재, 2016). 책자에서 

그 일부를 소개한다(그림 8).

4) 기타 ‘동해’ 표기 지도

(1) 항공기 기내잡지 안내지의 ‘동해’ 단독표기

Swiss의 항공사인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 LTD.

의 기내잡지(2002년 9월) 안내 지도(그림 9)에 동해가 East 

Sea로 단독 표기되어 있다(이기석, 2005).

(2) 아르헨티나 매체 ‘동해’ 등 단독표기

아르헨티나 매체 ‘바에(BAE)’는 2019년 12월 2일에 동

해를 ‘일본해(Mar del Este)’로 단독 표기했다가 한국문

화원의 수정 요청으로 인터넷판을 통해 ‘동해(Mar del 

Este)’로 즉시 바꾸었고, 2019년 10월에는 현지 월간 ‘위

켄드’가 부산을 소개한 기사의 지도에서 한반도 남동부 

앞바다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대한해협(Estrecho de 

Core)’(그림 10)으로 바로 잡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9

년 12월 12일자).

그림 6. 동해(동양해)+일본해 세계지도(니콜라 빗젠, 1730)

* 출처 : 심정보･정인철, 2011

그림 7. 한국해와 동해가 표기된 18세기 지구본

* 출처 : 매일경제(2010년 3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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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편

* 좌 : Times Books, Univel Atlas of the World, 2014, 우 : Michelin The World, 2014

아메리카 편

* 좌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Global Atlas, 2014, 우 : Harper Collins, Collins World Atlas, 2014 

아시아와 그 외 편

* 좌 : Allied Pulbishers, Allied’s 3D School Atlas, 2015, 우 : f. S. Chand Publishing S. Chand Atlas : the World Explorer, 2015

그림 8. 서양 현대 지도의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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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매체 ‘일본해’ 표기 ‘동해’로 변경

영국 더스택닷컴(Thestack.com)은 전 세계 뉴스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왔다. 이를 확인한 한 여고생의 노력

으로, 2017년 3월 17일, 우리 기사가 혼란을 준 점에 대

해 사과하고 ‘일본해’ 표기 사진을 ‘동해’로 수정했다는

(그림 11) 답장을 보내왔다고 2017년 3월 23일 연합뉴스

가 보도했다(연합뉴스, 2017년 3월 23일자).

(4) 해양 관련 전문 연구기관들에 의한 ‘동해’ 표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전 세계 26개국이 참여하는 국

제공동해양시추프로그램(IODP) 사무국을 통해 ‘쓰시마

분지’ 라고도 불리는 ‘동해 울릉분지 과학시추’(그림 12)

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고 해저 물리탐사를 위한 과학시

추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헤럴드경제(2022년 2월 24일

자)가 밝혔다. 따라서 울릉분지 IODP 과학시추에 참여

그림 9. ‘동해’로 표기된 스위스 IAL 기내 잡지 안내 지도

* 출처 : 이기석, 2005

그림 10. ‘일본해’가 ‘대한해협’으로 바뀐 아르헨티나 매체 위켄

드 지도

* 출처 : 연합뉴스(2019년 12월 12일자)

그림 11. ‘동해’로 표기된 ‘더스텍닷컴’ 지도

* 출처 : 연합뉴스(2017년 3월 23일자)

그림 12. 동해 울릉분지 IODP 시추장

* 출처 : 헤럴드경제(2022년 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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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 세계 IODP 승선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보고서에 

‘울릉분지’ 지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울릉분

지’의 국제적･공식적인 지명 확립은 향후 ‘일본해(Japan 

sea)’가 아닌 ‘동해(East Sea)’ 표기 증가의 효과도 기대된

다고 한다(헤럴드경제, 2022년 2월 24일자).

4. 위 ‘동해’ 표기 자료들의 학술적, 독창적 

가치 및 파급효과

1) 일본 애국행진곡 가사의 ‘동해’ 표기

저자가 일제 전시가요인 ‘애국행진곡’ 가사에 ‘동해’ 명

칭이 표기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 사실을 2012년 5월 23

일 자 부산일보가 “일제가 목청껏 불렀던 전시가요에 동

해”라는 제목으로 이 곡에서 동해는 일본의 동쪽 바다라

는 뜻의 보통 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고유 바다의 

명칭 ‘동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전시

가요인 ‘태평양행진곡’에는 일본의 동쪽 바다를 ‘태평양’

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해’는 우리의 ‘동해’라고 대서특필하였고, 연합뉴스, 

JTBC,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

어서 같은 날 일본 매체도 “[日本海 呼稱] 일제의 전시가

요곡, ｢愛國行進曲｣ 가사에 ｢東海｣ 表記”란 제목으로 보

도하였다(그림 13).

그 후 2016년 7월 11일자 조선펍은 칼럼으로 “일제 전

시동원 ‘애국행진곡’ 가사의 ‘동해(東海)’는 우리의 동해

일까, 일본의 태평양일까?”라는 제목으로 재차 보도하였다.

2) “죽도와 울릉도”란 책자 등의 ‘동해’ 표기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울릉도와 독도가 존재하는 동

해 바다를 일본이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1905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임

의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 후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울릉도가 ‘동해’에 속한다는 

자료 등 동해가 우리의 ‘동해’라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것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귀중한 자료임이 틀림없

을 것이다. 

따라서 위 분석 자료들은 한국지리, 영토지리 측면에

서 학술적, 독창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상용화 

과정에서 필요한 ‘동해’ 표기 확산에도 파급효과가 크다

고 판단된다.

5. ‘동해’ 표기 상용화 방안

1) ‘동해’ 표기 지도 및 문헌 자료의 체계화

해도집의 바다 명칭이 고유 식별번호로 바뀌어도 바

다 이름이 지도에서 소멸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표기 

방법이 각국 정부나 지도 제작업체 등에 달려있어 정부

와 민간외교를 통한 유대강화가 절실하다. 아울러 위에

서 분석한 ‘동해’ 표기 관련 증거자료들을 적극 활용하고,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동해’ 표기 지도 및 문헌 

등을 계속 발굴하여, 증거자료의 체계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새 표준 해도집의 속성 정보에서 ‘동해’ 표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국가적인 관심사로 정부와 학계, 

  

그림 13. 일본 한 매체에 실린 “[日本海 呼稱] 일제의 전시가요곡, ｢愛國行進曲｣ 가사에 ｢東海｣ 表記” 기사

* 출처 : 출처 미상. 2012년 5월 23일 인터넷 한 매체에 다음의 주소로 실렸으나 현재는 연결되지 않음. 그림 13은 당시 기사의 복사본임. 

http://awabi.2ch.net/test/read.cgi/news4plus/13378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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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으로 ‘동해’ 

표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세계지도 등에서의 

‘동해’ 병기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이는 IHO 

해도집의 바다 명칭 대신 번호표기 확정으로 국제적으

로 우리 정부의 동해 홍보전이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2) 맞춤식 홍보 전략 수립

(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해’ 표기가 언어권, 지

역, 언론사의 방침, 언론사 관계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여러 자료를 근거로 맞춤식 홍보 전략을 수립한다

면 ‘동해’ 표기 확산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항해사들은 해도를 항상 해도실에 비치해 두고 목

적지가 정해지면, 필요한 해도를 선별하여 항로를 정한 후 

항해한다. 그런데 새 표준 해도집(S-130)의 ‘동해’ 표기 

상용화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것도 ‘동해’ 표기 확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3) 전담 기구 설치 및 국제 홍보 강화 

첫째, 이러닝 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이러

닝 표준지침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한 결과 이번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러닝 센터는 IHO 

및 회원국들이 이용할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나

라 주도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여 만든 가상 교육 공간

에서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교육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 관련 주도권

을 쥐기 위해 이러닝 센터를 설립하고 우리가 선도하는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2020년 제2차 IHO 총회에

서 승인된 기술결의에는 S-100 관련 표준 개발, 데이터 

변환, 보안, 배포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IHO 결의안을 존중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잘 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해’ 표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전담하는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여 향후 국제적으로 대

응하는 시책을 펴야 할 것이다. 한편 차후 IHO 결의나 

한일 당사자, 다자간 문제가 발생 시를 대비해 전담반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한다.

넷째, ‘동해’ 표기 상용화를 위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IHO 의장단에 진출하여 새로운 해도집(S-130)과 속

성 정보 지침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다섯째, ‘동해’ 표기 확산 운동을 계속 벌여나가면서 

국제사회에 홍보를 강화한다.

IV. 결론

‘동해’ 표기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 여러 유형으로 세분

하여 고찰하고 검토한 결과, IHO 2차 총회에서 해도집

의 바다 명칭이 고유 식별번호(S-130)로 바뀌게 됨으로

써 동해 해역의 ‘일본해’ 단독표기가 사라질 수 있게 되

었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이러닝 센터 구축’과 ‘기술 결

의 개정’ 의제도 통과됨으로써 상용화 과정에서 ‘동해’ 표

기 확산을 위한 주도권을 우리가 쥘 수 있게 되었다. 따

라서 새 표준 해도집 발간을 앞두고 위에서 분석한 ‘동해’ 

표기 관련 증거자료들을 적극 활용하고,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동해’ 표기 지도 및 문헌 등을 계속 발굴

하여야겠다. 또한, 속성 정보에서 ‘동해’ 표기율을 높이

기 위해서는 역시 국가적인 관심사로 정부와 학계, 민간

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으로 ‘동해’ 표

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세계지도 등에서의 

‘동해’ 병기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한편 박경(2020)은 일본해 일부로 대한해협이 포함되

기 시작한 배경에 대한 가설은 러･일 전쟁 후 일본군부

가 대한해협의 승리를 일본해 해전의 승리로 선전한 것

에 기인하므로, 추후 근대 일본 사료와 IHO의 문서들에 

대한 사료 검토를 통해 가설이 확실하게 증명된다면 동

해･일본해 표기 문제에서도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으로 분석하였다. 이상 새 표준 해도집 및 국제문서의 

‘동해’ 표기 상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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